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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10p)   

WWW.WEBHARD.CO.KR  ID fimseoul  PW fimseoul1 

문의 김해민 haemin@galleryfim.com 

 

 

파도가 쉬는 순간  

참여 작가 김재현(Jaehyun Kim), 오연진(Yeonjin Oh) 

전시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7 일 (오프닝 리셉션 : 5월 1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FIM) 

 

 

전시 내용 

   핌은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변화를 감각해내기 위해 순간의 빛과 형태를 시각화하는 두 작가 

김재현, 오연진의 이인전 《파도가 쉬는 순간(When the Wave Rests)》을 선보인다. 김재현(b. 1993)은 

기억이나 공기, 빛, 온도와 같은 감각이 남기는 미묘한 잔상을 화면 위에 축적하고 기록하는 회화적 실천을 

탐구하며, 오연진(b.1993)은 사진의 감광과 인화 과정 속 우연적 요소를 수용하고 조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이미지의 생성과 매체의 경계를 실험한다. 전시는 이들이 제시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나쳐온 섬세한 감각을 되새기고, 익숙한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한다.  

 

전시 서문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무수한 변화를 스쳐 지나간다. 어떤 순간은 마치 정지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지속된다. 잔잔한 바다의 표면 아래에서도 조류가 흐르고 파도가 

밀려오듯,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도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감각할 수 

있을까? 《파도가 쉬는 순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흐름을 포착하고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감각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다. 

   김재현은 기억과 감각이 시간 속에서 쌓이고 흐르는 방식을 회화적 언어로 표현한다. 그는 어느 한순간의 

공기, 빛, 온도,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잔상을 화면 위에 포착하며 단순한 재현을 넘어 

감각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만든다. 그의 회화에서는 색과 형태가 유기적으로 얽히고 겹치면서 

기억의 잔상이 시각적으로 변주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Bus ride attention>(2025)에서는 

화면 위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형상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밀도 높게 쌓이는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작가의 최근 작업에서 더욱 강조된 선적인 요소는 수직적인 붓질로 드러나며, 이는 도시 환경을 

은유하기도 한다. 특히 중첩된 선과 색면들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점차 희미해지는 기억들이 특정 조건 

http://www.webhard.co.kr/
mailto:haemin@galleryf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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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그의 작업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 빛이 머물다 사라지는 

순간처럼 형태로 붙잡기 어려운 흐름을 담아내며 시각적이면서도 촉각적인 감각을 자극한다. 이는 점차 

소실되어 가는 자연과의 감각적 연결을 되살리고 도시화 속에서 소외된 대상들의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는 동시대의 환경 속에서 그 순간들을 하나의 표면 위에 

엮어내는 회화적 실험이기도 하다.  

   오연진은 사진을 통해 '이미지의 생성 과정'을 탐구한다. 그는 빛과 물질이 만나는 우연적 요소를 

수용하고 감광과 인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패턴과 질감을 조형적으로 재구성한다. 그의 작업은 시간과 

빛이 교차하며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을 실험적으로 탐색한다. 사진 표면 위 현실과 비현실, 정지와 

움직임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이미지는 회화적 감각을 띠거나 조각적 형상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신작 〈

Penumbra〉(2025) 시리즈에서 그는 전통적인 암실 프로세스를 변형하여 정착 용액을 중간 과정에서 

뿌리거나 여러 번의 노광을 활용해 빛과 물질의 다층적 구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빛의 작용과 차단의 

중첩된 레이어는 시간의 흐름과 점층적인 구조 변화를 담아내는 시각 구조로서 작용한다. 

'반영/반그림자'를 뜻하는 시리즈 제목처럼, 그의 사진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포착하고 물질과 빛이 

만들어내는 복합적 이미지를 탐구한다. 이 작업을 통해 하나의 고정된 순간을 넘어, 빛과 화학적 반응이 

만들어내는 유기적 변화를 담아낸다. 

   《파도가  쉬는 순간》은 표면적으로 정지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움직임을 

탐구한다. 김재현은 시간과 감각의 축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흐름을 회화적으로 드러내고, 오연진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미지의 경계를 허문다. 두 작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변화와 흐름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나쳐온 세계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섬세한 감각의 흐름을 인식하고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전시장에서는 김재현의 유기적인 색과 형태가 기억의 단편들을 엮어가듯 흘러가고, 오연진의 사진은 

빛과 물질의 교차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을 드러낸다. 순간이 지나고, 새로운 순간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빛과 색이 겹치고 형태가 해체되었다가 다시 조합되며, 시간의 흔적이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마주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익숙한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글 | 장민지 (핌 큐레이터) 

 

 

작가 소개 

김재현(b.1993)은 주변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변화의 흔적을 회화로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작품은 특정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쌓이고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감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층층이 쌓인 기억과 같이 그의 화면에는 빠르게 사라지는 빛의 흔적, 공기 중에 머무는 

습도, 미세하게 변하는 색과 형태들이 각기 다른 시간성과 속도로 뒤섞인다. 이러한 회화적 접근은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을 암시하며, 우리가 평소 지나치던 감각들을 환기하고, 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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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은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랭크 모어 인스티튜트에서 회화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개인전 《Watering》(413 BETA, 서울, 2024), 《질문의 형상들》(그래비티 이펙트, 서울, 2019) 을 

개최했고, 《지연된 리허설》(챔버, 서울, 2024), 《Gathering Folds》(갤러리 인 HQ, 서울, 2024),《A hymn 

or a twinge 》 (Galerie Noord, 그로닝겐, 네덜란드, 2022), 《Belofte 17 》 (Kunstliefde, 위트레이트, 

네덜란드, 2022)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오연진(b.1993)은 사진의 물리적·개념적 경계를 확장하며, 빛과 감광 재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그는 빛과 물질이 맺는 관계를 기록하거나 조형적으로 변형하는 방식을 통해, 

사진 이미지가 단순한 재현을 넘어 시간성과 공간성을 내포한 물질적 존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실험한다. 

그의 작업은 투명성, 층위, 우연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사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회화, 조각 등 다른 매체와의 관계성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이미지의 구조를 낯설게 바라보게 하고, 감각과 지각 사이의 간극을 재고하도록 유도한다. 

오연진은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

이것은 의견이 아니다. 아니, 의견인가?》(OCI 미술관, 서울, 2024), 《트위드》(디스위켄드룸, 서울, 

2022), 《기억의 조차》(송은 아트스페이스, 서울, 2021)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T3 PHOTO ASIA》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도쿄, 2024), 《뼈와 살》(프라이머리프랙티스, 서울, 2023), 《정착세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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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전시 전경, ⟪파도가 쉬는 순간⟫,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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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파도가 쉬는 순간⟫,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6 

 

 

 

 

 

 

 

 

 
 

전시 전경, ⟪파도가 쉬는 순간⟫,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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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파도가 쉬는 순간⟫,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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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경, ⟪파도가 쉬는 순간⟫, 2025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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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Bus Ride Attention, 2025, Ink, oil on canvas, 130 x 194 cm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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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진, Penumbra #1, 2025, Chromogenic print, 160 x 110 cm (164 x 114 cm framed) 

사진 고정균, 이미지제공 FIM 

 

 


